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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진로발달은 한국 사회적응과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직·간접적으로 돕

는 요인이며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을 고취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진로정체감발달과 연관된 요인으로써 차별, 우울, 자존감의 관계를 한국인 부모를 둔 비 빈곤 청소년 

및 빈곤 청소년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변수들의 평균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비 

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둘째, 경로분석과 다중집단 분석에

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경험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우울과 자존감을 매개

하는 영향력 역시 나타냈다. 그러나 비 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들의 경우는 차별이 우울과 자존감

을 매개하는 효과만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

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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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에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연관된 여러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로 

동남아지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의미해왔던 기존의 다문화 가족 범주 속에 새로운 입국 

경로와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청소년들은 타국에서 출생과 성장을 하

던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 내 취업 및 재혼 등과 연계되어 입국한 이주민들로서, 한국 다문화 중도입

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불린다(조혜영·양계민, 2012). 이들의 숫자는 외국인 출입국 신

고 기준으로 6천 명 정도지만 미신고현황 등을 고려하면 1만 명 정도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 증가폭 

역시 해마다 크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그러나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증가에 비해 이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우리사회의 지원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유수의 보고

서들에 따르면(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

분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가족 구성원들

의 조우에서 오는 부담감,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공교육제도에 

포섭되지 못한 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교육공백과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대상에 포함되

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법적 보호의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화, 제도적 어려움들이 작게는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크게는 향후 다양한 사회활동들에 온전한 참여를 방해받는 사회적 배제의 조건

(Pierson, 2003)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 불리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공통적

으로 주목해왔던 부분으로(Green, 1994), 사회적 배제의 심화로 인한 특정 집단의 고립은 빈곤의 악

순환과 사회통합을 분열시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진행과정은 정치·경제·문화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필요

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지되어 온 바이다(Watts, 2001).

특히 다면적 접근방식 중 하나로써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현대사회에서 진로는 일반적인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돕는다는 점은 물론 뚜렷한 목표의식

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돕는다(Morse and Weiss, 1968). 또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측면 중 경제

적, 문화적 영역에서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있어 직업과 진로를 통한 실

질적인 소득의 제공과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사회통합을 돕

는 기능을 가진다(Watts, 2001). 

물론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진로선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진로발달 도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중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인지와 선택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이

러한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선택이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함양과 밀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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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다고 설명한다(Holland et al., 1980). 진로와 직업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기에, 자신

의 주관과 확신이 없거나 타인의 의견에만 치우친 진로선택은 자아실현과 소명의식의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진로발달의 목표 중 하나인 삶의 만족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및 진로발달의 도모함에 있어도 진로정체감

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청소년 진로발달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거

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있다. 상술하면 인종과 성별, 가정환경,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차별의 경험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Lent et al., 2000; Diemer and Blustein, 2007)에서부터 우울, 불안,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들(Gushue et al., 2006; Koumoundourou et al., 2012)

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그렇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은 어떠한가? 상기한 요인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진

로정체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과 같이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연관된 요인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이 가진 여러 고유한 특성들로 인한 차별의 경험은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집단이나 개인들

이 느끼는 부당한 인지와 감정들을 적절히 나타낼 수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수집단들에게는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등이 해당사회에서의 직업선택 및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Adams et al., 2005). 더불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이주는 단순한 개인적 신상변화가 아

닌 생활세계 전반의 심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써(Portes and Rumbaut, 2006), 이들의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신건강 요인들 역시 사회적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령 우울과 자존감 등은 이주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대표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들인데(경기도가

족여성원구원, 2012), 이들은 그 자체로도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며(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인 것이다

(Tuner et al., 1979).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의 관계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 태생의 비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하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되어야할 필요성도 있다. 개인의 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은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정립되며 사회변

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Erikson, 1963; Lent et al., 2000).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현재 일반청소년들

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기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주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대상이자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같은 시각에서 보자면 일반 청소년들 역시 소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하위집단들이 

포함된 대상이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다양한 일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일반적 속성을 공유

함에도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 우울, 자존감 등의 관계에서 상이한 구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주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입

국 청소년들의 진로는 그간 몇몇 연구들(오성배·서덕희, 2012; 조혜영·양계민, 2012)에서 언급되었으

나 진로정체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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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희수 외, 2005; 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등) 양자 간의 비교를 통해 진로정체

감 발달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

의 관계가 한국 일반 청소년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진로발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정체감

진로는 직업적인 성취는 물론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역이며(Erikson, 1963) 청

소년기는 진로와 직업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로 거론된다. 직업과 진로가 주변의 강압에 의해 

정해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진로와 직업은 상당한 자율성이 있으며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

을 정립하면서 삶의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수단이 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목표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Andersen, 2001). 이

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향후 자신이 사회에

서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목표의식은 현재 자신이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와 직업의 선택은 단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과정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진로발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된다. 진로발달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를 거치며 이뤄진다. 여기에는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려와 탐색을 시도해보는 진로탐색, 이

를 통해 고려된 직업에 대해 확신 및 집중하는 진로헌신, 진로헌신과 탐색으로의 재탐색을 하는 진로

재고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Porfeli and Lee, 2012). 이 과정들은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달하거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Porfeli et al., 2011). 

다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로결정 유예기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로탐색에만 몰두하는 것은 진로발달

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진로발달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고려하는 진로와 직업에 집중하

는 것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깊을수록 진로발달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Super, 1980).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계획과 신념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진로정체감과 연관이 깊다고 평가된다(Holland et al., 1993).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자신의 직업적인 목표와 흥미, 재능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뜻

한다(Holland et al., 1980).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과 사고의 발전은 그만큼 느

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Sup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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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6). 실제로도 Hirschi와 Hermann의 연구(2012)나 Wanberg와 Muchinsky의 연구(1992) 등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감과 연관성을 나타냈고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직업적

인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진로발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의 발달 역시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바탕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을 거쳐 이뤄진다

(Skorikov and Patton, 2007). 타인들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초기청소년기

(Costanzo and Shaw, 1966)에서부터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어떠

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집중을 촉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

로에 대한 재고 역시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중학교 진로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만큼(장덕희·목진휴, 201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

정체감은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종화·김현숙, 2012).

2)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맥락적인 접근: 차별과 진로정체감

일반적으로 진로와 직업은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이며 상당부분 자신의 흥미와 관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과정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들이 성장과정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Lent 외(2000)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 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이는 진로

발달과 관계된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을 다루면서도 교육이나 직업기회 등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

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는(Blustein et al., 2005) 장점이 있다. 또한 관련 연구들

(Flores and O'Brien, 2002; 정미예·조남근, 2011 등)에서 진로목표나 행동이 수립되는 과정을 이해하

는 개념적 틀로써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먼저 진로에 대한 흥미나 목표, 행동 등의 발달이 개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나 학습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진로발달 요인은 소위 사회

적 맥락(social context)이라고 표현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사회적 영

향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성, 인종, 민족, 장애정도 등의 개인의 고유한 속성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형의 잠재적인 요인들과 구조적인 맥락을 말한다. 후자에는 사회적인 계층화의 정도, 

차별의 경험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성질(contextual affordance)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진로와 직업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 

영향력으로 인해 종전과는 다른 직업과 진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같은 이론의 시각에서 Marko와 Savickas(1998), Blustein 외(2005) 역시 사회구조적 맥락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개인이 진로나 학업발달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모델링(modeling),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회의 구조적인 맥락은 모든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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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 양질의 자극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은 진로발달과 결정이 온전

하게 자신의 흥미와 노력, 계획으로 이뤄지는 것을 저해하며(Blustein et al., 2005) 이는 진로발달의 

도모에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낸다. 

차별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의 대표적인 예이다. 차별이란 성, 인종, 외모 등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사회적 폭력의 한 유형이다(Sanders-Phillips, 

2009). 그리고 그 인지는 절대적, 상대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회에 거주하

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인지가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Heider, 1958). 또한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기회의 박탈부터 일생생활 내 유, 무형의 의사소통, 사회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인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경험이다. 이는 앞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

정적 기능으로 설명한 사회적 이동성과 극명하게 대치되며 이를 저해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Hotchkiss

와 Borow(1996), Rojewski와 Kim(2003) 등의 논의를 살펴보면, 차별은 종국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이

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목표달성에 필요

한 교육이나 직무기술연마 등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열망했던 진로와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

택하거나 비슷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동종 직군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

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행동유도성이 설명하는 바와 유사

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진로발달은 물론 여러 적응영역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Geronimus 외(2006)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지속적 차별의 부하효

과를 설명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됨은 물론 자신에 대한 부

당한 처사나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차별 관련연구들은 자신

이 소속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열망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험으로

써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lustein et al., 2005; Flores and 

O'Brien, 2002; McWhirter et al., 2007). 

(2) 정신건강과 진로정체감: 우울 및 자존감

진로발달에 있어 앞서 논의한 사회적 맥락 이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는 개인의 정

신건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진로발달 개념이 정체성(identity)이라는 틀에서 차

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Wallace-Broscious et al., 1994). 넓은 시각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의 

관계를 논의하는 연구들은 우울과 불안 및 자존감 등과 같이 자기평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

리정서 수준들이 향후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Hirschi, 2012). 또한 정

신건강 수준은 차별의 경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개인은 사회적 배제를 피하고 일정 

부분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차별은 이를 저해함으로 우울을 야기하고 

자존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Turner et al., 1979) 

우울감이 높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심리·정신건강의 상태이다. Beck(1972)에 의하면 인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나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왜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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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부정적인 인지로 거론된다. 이 왜곡은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와 연관이 있으며 삶의 만

족도와 기쁨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다. 부정적인 인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Saunders et al., 2000). 진로정체감의 발현에는 

특정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사고 및 행동이 조합되어야 하는데(Holland et al., 1993), 

우울은 크게 진로문제에 대한 극복행동과 진로결정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진로를 결정하고 집중하

는 과정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문제나 과업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울을 

통한 인지왜곡은 바로 이러한 문제극복행동의 발현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차례로 진로

결정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결정은 소명의식 및 향후의 거취와 관련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 무상감을 야기하는 우울은 진로결정을 유보하거나 배제시키기도 한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진

로정체감, 진로성숙,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Strauser et al., 2008).

반대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과 같은 개인적 특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결정과 판단에 

대한 결정력과 연관이 깊기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과정은 우울의 경우와 유사하다. 

자존감은 우울과도 부적인 관계가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은 앞으로의 자신의 현재

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Rosenberg et al., 1989). 더불어 자기개념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는 진로발달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명확

한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명확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 Super(1980)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아를 직업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전환은 개인의 목표 확립 및 결정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개념을 투영하는 것과 다

름없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

로를 선택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Burton and Parks, 1994).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

체성, 진로성숙,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

다(최윤미·이문희, 2011; Burton and Parks, 1994; Wallace-Broscious et al., 1994).  

(3)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비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는 크게 2가지의 이유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다양한 일반 청소

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집단들이 받아들이는 차별의 효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은 해당사회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Devine(1989)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구성원일수록 집단 간의 편견과 차별을 민

감하게 인식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이 느끼는 차별의 수준과 영향력 모두가 

중요함을 나타낸다(Qin et al., 2008).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선택하게 되는 진로와 직업의 대부분은 우

리사회에서 정주하며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한 차별의 영

향력은 일반 청소년들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차별은 우울과 자존감, 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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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며 국외의 연구에서 정주지 청소년들과 중도입국 청소년들 간의 차별 

수준과 영향력은 다양한 차이와 공통점등을 보인다(Brenick et al., 2012). 즉,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이론적 관계는 양 집단에 따라 그 수준과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이들의 비교에 있어서 비교 대상인 일반 청소년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주 청소년들과 정주지 국가 청소년들의 비교를 수행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Sam et al., 2008)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직업, 빈곤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Bradley and Corwyn, 2002),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과 이주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가정 청소년들의 여러 발달영역의 수준들이 단순히 다문화가정이라는 범주로 

설명되는 것보다 소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의 보고서(2013)와 우리사회의 일반 청소년들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진로영역

의 발달차이를 보인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2001)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중

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서 가정의 빈곤수준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이 생활하는 가정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일반 청소년들 중 보편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받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이주

경험이 없는 비교집단 중 하나로 포함시킬 때 중도입국 청소년들과의 비교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3)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기존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관련 연구는 현재 오성배·서덕희(2012)와 조혜영·양계민(2012)의 연

구가 존재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탐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욕구가 높으며 이를 위해 개인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진로발달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지원체계들의 도움은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문제의

식을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외연을 확대하여 진로발달과 관련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로발달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간 다문화 아동 청소년

으로 주로 지칭되어 오던 결혼이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도 다뤄지고 있다. 다만 해당연구들은 앞서 

기술한 중도입국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비교, 일반 청소년들 내 소속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이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들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

희, 2011 등) 및 부모양육태도나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김희수 외, 2005;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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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태연, 2005; 엄태영 외, 2009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수인 우울과 자존

감 등을 다루는 연구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통해 우울과 자존감 등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장,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주과정에서도 연관되는 대표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이기에 해당 연

구들은 정주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일반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한다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일부 국내연구 중에는 진로장벽(유성경 외, 2006 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진로결정 및 집중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과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며 실제로 진로장벽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개인이 향후의 진로발달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직

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등이 종합된 것으로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

이 성, 외모, 인종 가정형편 등의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차별과 다소 상이한 개념

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들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써 차별의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성을 상기해볼 수 있다. 결혼이주가정 자녀를 대

상으로 수행된 일부 진로관련 연구(이유경 외, 2012; 이지민·오인수, 2013; 등)들은 자기효능감과 부

모 의사소통관계 등의 개별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들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출생지·정주지의 차이 및 이주경험의 유무로 구분되는 대상이기에 이들 연

구가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정주지 

청소년 집단인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차

별의 수준과 정신건강 및 진로발달 관련이론의 시각에서 본 우울 및 자존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계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가정 청소년, 비 빈곤가정 청소년집단으로 비교해 볼 필요

가 있으나 현재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다루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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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 서울 구

로·대림 및 인천 지역 내의 다문화 청소년 재학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 중학교들 6곳과 추가로 설문한 

대안학교 2곳, 총 8곳의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학교 내 중도입국 청소년이 소속한 학급을 기준으

로 일정비율의 빈곤가정 학생 및 비 빈곤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동일 지

역의 중도입국 청소년 대안학교를 추가 섭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을 구분하는 가정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속한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여부로써,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와 협

조를 얻어 확인하였다. 

연구 자료는 아래의 측정도구들을 포함하는 설문지로 세계보건기구(WHO)(2014)에서 제안하는 문

항 번역 과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교수 2인 및 번역 전문가가 역 번역 및 신뢰도·타당도 확인 작업

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설문응답 시 발생하는 언어

적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의 원어민 교사나 한국어가 능통한 석·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

학생들이 동참해 이를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586부로 중도입국 청소

년은 97명, 일반 청소년 489명(비 빈곤가정 청소년 414명, 빈곤가정 청소년 75명)이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정체감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외(1980)의 MVS(My Vocational Situation)

척도를 번안한 김봉환(1997)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선택이 나에게 매우 혼란스럽다'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나

에게 어떠한 직업도 강하게 와 닿지 않는다’ 등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

동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나 확신의 정도를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예(=0), 아니오(=1)의 2분형으로 

합산점수가 높다는 것은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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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

청소년들이 인지한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Yoo 외(2010)의 SABR-A(Subtle and Blatant Racism 

Scale for Asian American)척도를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의심받거나’ ‘무

시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등의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의 차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장점이 있다(Yoo et al., 2010).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합산점

수가 높다는 것은 인지된 차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ABRA척도를 ‘나와 우리 가족

의 어떤 특성(성별, 다문화여부, 국적, 피부색, 외모, 성적, 성격, 가정환경)으로 인해 의심 받은 적이 

있다’ ‘나와 우리가족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무시당한 적이 있다’ ‘나와 우리가족의 어떤 특성으로 인

해 놀림당한 적이 있다’ 등으로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3)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 외(2001)가 개발한 한국판 우울척도(CES-D)를 활용하였

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높은 것은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다. 

(4)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의 Self-esteem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안재진·김

지혜(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다. 

(5) 통제변수

청소년의 진로정체성과 우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써 성별을 고려하고 있다. 청

소년의 성별은 우울,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아미, 2002). 이에 본 연구도 

청소년들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남자=0, 여자=1로 부호화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각 집단 청소년들의 차별, 우울, 자존

감, 진로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탐색하고 집단별 상관분석으로 각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성과 유의미

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체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후 다중집단 분석을 수행하여 전체 경로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집단 간 비교에서도 동일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중집단 분석 방식은 amos 19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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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중도입국 
청소년

일반청소년
비 빈곤(가정) 빈곤(가정)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7 48.5 217 52.4 43 57.3

여자 50 51.5 197 47.6 32 42.7

연령(평균) 16.9세 15.1세 15.5세

출신
국적

대한민국 0 0 414 100 75 100

중국 75 78.4

러시아 2 2.1

몽골 4 4.1

 베트남 6 5.2

 필리핀 3 3.1

기타 7 7.2

한국
거주기간

한국출생 0 0 414 100 75 100

1년 미만 22 22.7

2년 미만 33 34.0

3년 미만 18 18.6

4년 미만 6 6.2

해 완전구조동일성 확보와 부분구조동일성 확보과정을 거쳤으며(Kline, 2011), 이후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을 제약한 기저모형과 각 경로의 제약을 풀어준 모형을 비교하며(df=1) 그 차이가 유의한 지

를 확인하는 방식(김재엽 외, 2010)을 따랐다.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

과 성립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bootstrap방식을 이용한 bc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들의 집단별 성별 비율은 중도입국 청소년 남자 47명(48.5%), 여자 50명(51.5%) 비 빈곤 청

소년 남자 217명(52.4%), 여자 197명(47.6%) 빈곤 청소년 남자 43명(57.3%), 여자 32명(42.7%)로 대

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연령에 있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중학생의 재학연령보

다 높은 평균 16.9세를 보였는데 이는 입국 후 장·단기의 공교육공백 기간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출신국적은 중국이 76명(78.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5명(5.2%), 몽골 4명(4.1%), 필리핀 3

명(3.1%), 러시아 2명(2.1%)으로 우리사회에 중국인 부모를 둔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선행

연구결과(조혜영·양계민, 2012)와 일치한다. 한국 사회거주기간의 경우는 1년 미만 22명(22.7%), 2년 

미만 33명(34.0%), 3년 미만(18%), 4년 미만 6명(6.2%), 5년 미만 3명(3.1%)으로, 초기 중도입국 청

소년들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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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3 3.1

5년 이상 8 8.2

결측값 7 7.2 0 0 0 0

합계 97명 100% 414명 100% 75명 100%

2) 차별·우울·자존감·진로정체감의 관계

(1) 집단별 분산분석

각 집단의 차별·우울·자존감·진로정체감의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비 빈곤청소년, 빈곤 청소년, 중

도입국 청소년들의 순서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았고, 차별과 우울 수준이 낮았다. 다만 

분산분석 결과는 이와 약간 상이하다. 먼저 Levene 통계량은 각 변수 모두 유의확률 p>.050으로 동질

성 가정을 충족시켰음을 나타냈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차별의 유의확률이 각각 

p=.279, p=.080이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p=.001, p=.003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에서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위해 Scheffe검정을 수행한 결과, 자존감의 경우에는 비 빈

곤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간의 평균차이 1.78점, 유의확률 p<.010 수준에서 양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울의 경우에도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별 분산분석 결과

중도입국
 일반 청소년

Levene ANOVA
비빈곤 빈곤

차별
M 16.81 15.13 16.06

2.47 (p=.085) F= .080
SD 8.11 8.81 6.48

우울
M 36.76 33.48 34.13

.984 (p=.375) F= 5.91SD 6.86 8.71 7.75

자존감
M 27.58 29.37 28.12

.171 (p=.843)  F= 7.02SD 4.42 4.72 4.57

진로
정체감

M 7.70 8.53 8.56
1.11 (p=.327) F= 1.28

SD 4.96 4.71 3.51

Scheffe 검증 비빈곤 - 중도입국 빈곤 - 중도입국 비빈곤 - 빈곤

차별 -1.68 -.75 .93

우울  -3.38 -2.62 .65

자존감   1.78 .53 -1.25

진로정체감 .85 .86 .0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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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별 단순상관관계 분석

전체 청소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

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집단별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 종속변수인 진로정체성

의 상관관계를 집단 별로 상술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r=-.453), 우울(r=-.533), 

자존감(r=.433), 비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r=-.114), 우울(r=-.308), 자존감(r=.394
),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r=-.241), 우울(r=-.512), 자존감(r=.480)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는데, 이중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과 진로정체성간의 상관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높

은 상관의 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변수별 단순상관관계분석

전체 청소년

차별 1

우울 .316 1

자존감 -.234
 -.543 1

진로정체감 -.200
 -.371 .413 1

중도입국 청소년 비 빈곤(상단) · 빈곤(하단) 청소년

차별 1 1 .265 -.190 -.114

우울 .389
 1 .474

 1 -.562
 -.308

자존감 -.272 -.428 1 -.357 -.592 1  .394

진로정체감 -.453 -.533 .433 1 -.241 -.512 480 1

 p<.05 , p<.01

(3) 전체모형 경로분석

이론적 검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의 부합도는 절대적합지수(=1.795·p=.180, RMSEA=.037)와 증분산적

합지수(GFI=.999, CFI=.998 TLI=.978)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로분석의 결과

는 상관관계 분석과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통계수준 p<.05에서 차별→진로(정체감)경로 및 통계수준, 

p<.001에서 차별→우울과 자존감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우울→자존감의 경로 역

시 통계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또한 자존감→진로경로와 우울→진로경로

도 각각 p<.001와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4>,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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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청소년 경로분석

경로
표준화 계수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차별 → 자존감 -.241 -.241

차별 → 우울 .212 .116 .327

자존감 → 우울 -.480
 -.480

자존감 → 진로(정체감) .188 .058 .246

우울 → 진로 -.120 -.120

차별 → 진로 -.096 -.085 -.180

모형적합도 - =1.795(df=1 p=.180) GFI=.999 CFI=.998 TLI=.978 RMSEA=.037

 p<.05 , p<.01 , p<.001

<그림 2>  전체 청소년 경로분석

(4) 다중집단 분석

경로분석 내 개별 경로들을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빈곤 청소년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의 기본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구조동일성 확보는 각 집단

에서 완전 혹은 부분 구조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집단

은 집단 간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두 모형의 

 차이는 24.7로써 유의수준 .05의 임계치(df=8, =15.5)를 초과하여 완전한 구조동일성 모형은 

기각이 되었다. 이에 부분 구조동일성 확보를 위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차별→진

로, 우울→진로의 경로계수의 제약을 풀어준 모형을 비교하였고, 두 모형의 의 차이가 유의수준 .05

의 임계치(df=6, =12.6)를 초과하지 않아 부분구조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도입

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은 모든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

을 비교하였을 때, 두 모형의 차이가 7.96으로 유의수준 .05의 임계치(df=8, =15.5)를 초과하지 

않아 완전구조동일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수행한 다중집단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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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차별→진로와 우울→진로의 경로에서 기저모형과의 

차이가 df=1의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차별→진로의 경로가 기저모형과의 차이가 df=1의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중집단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다중집단 분석

 df RMSEA CFI TLI ∆ ∆df

중도
입국 
·
비 
빈곤 
청소년

기저모형 28.303 9 .065 .949 .950

차별 → 자존감 28.289 8 .071 .946 .948 .014 1

차별 → 우울 25.302 8 .071 .946 .948 .001 1

자존감 → 우울 27.591 8 .066 .953 .955 2.712 1

자존감 → 진로 27.107 8 .069 .949 .951 1.196 1

우울 → 진로 18.719 8 .051 .972 .972 9.584 1

차별 → 진로 17.025 8 .047 .976 .977 11.278 1

중도
입국 
·
빈곤 
청소년

기저모형 9.226 9 .012 .998 .997

차별 → 자존감 8.102 8 .009 .999 .998 1.124 1

차별 → 우울 8.517 8 .020 .997 .991 .709 1

자존감 → 우울 7.969 8 .000 1.00 1.00 1.257 1

자존감 → 진로 9.051 8 .028 .993 .982 .175 1

우울 → 진로 8.519 8 .020 .997 .991 .707 1

차별 → 진로 4.648 8 .000 1.00 1.00 4.578 1

이후 다중집단분석결과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경로를 중심으로 실제 개별 집단 내의 경로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차별→진로 경로를 제외한 모든 집단의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차별→진로 경로는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이 (비표준화)경로추정치= -.168, 유

의수준 p< .01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 것에 비해 비 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은 유의하지 않

았다. 즉, 앞선 집단별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이 진로정체성과 유의함을 나타냈지만 우울과 

자존감이 매개변수로 차별과 진로정체성의 관계에 투입되었을 때는 집단 별로 유의함에 차이가 났음

을 의미한다. 이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성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보자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우울과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비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우울과 자존감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 검정으로 bc법을 

활용하면 중도입국 청소년 p=.004, 비 빈곤 청소년 p=.006, 빈곤 청소년 p=.010 으로 p<.05수준에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함을 나타냈다. 다중집단분석을 포함한 이상의 결과는 <그림 3>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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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실선은 양 집단 모두 유의미한 경로, 강조된 선은 다중집단분석의 차이를 나타냈던 경로임.

    2) 강조된 선에 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로 상단은 중도입국 청소년, 하단은 비교 집단 청소년임

<그림 3>  다중집단분석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 간의 관계를 한국 비 빈곤, 빈곤 청

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집단별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의 평균비교에서 모든 집단은 차별과 진로정체감 수준이 비슷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

은 비 빈곤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차별을 선행요인으로 하는 전

체 청소년들의 경로분석은 이론적 배경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각 집단별 다중집단분석에

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과 진로정체감 경로는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청소년 집단에서 우울과 진로정체성의 경로는 모두 유의미했음에도 다중 집단분석에

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차별과 진로정체감간의 경로는 각 집단별 경로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

의 경우는 모든 경로를 매개하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우울과 자

존감을 매개로 하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평균분석 부분이다. 차별의 수준은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주 청소년들이 정주지 사회의 청소년들보다 많은 차별을 느낀다

고 보고하는 국외연구들(Brenick et al., 2012; Kaiser and Major, 2006)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

이 실제적으로 인지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숫자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청소년들이 입국 

초기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점을 주목하였다. Brewer 외(1995)는 일정 규모의 집단이나 사

회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다수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쟁자로 인식되지 

않기에 차별의 인지가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Esses 외(2001)는 노동시장과 같

은 실제적인 경쟁의 장에서는 이민자 집단 등이 자신의 이익을 침범할 수도 있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차별이 크게 인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인 중국 청소년들은 신체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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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시적 차이가 별로 없는 대상들이며 이들은 입국 초기자로서 주류사회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구

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규모나 거주기간이 늘어난다면 차별의 인지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울과 자존감의 경우는 이주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정주지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부담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국내·외 선행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Berry, 2006; Stephan 

and Stephan, 2000)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이들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또래관계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이며 정체성 이론의 시각에서 우울과 자존감은 매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적응 지원에 있어 심리·정신건강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및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경로분석 부분이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검

토가 실증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차별과 같은 사회적 맥락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및 자존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선행연구결과들(Flores and 

O'Brien, 2002; Hackett and Byars, 1996)과 일치하는 바이다. 우울과 자존감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역시 국내·외 선행연구들(신효정·이문희, 2011; Hirshi, 2012)과 일치한

다. 

다만, 다중집단 분석을 위시한 집단 내 개별 경로들의 분석에서 다른 집단 청소년들과 달리 중도입

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우울과 자존감 이외에도 차별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았다. 즉,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시각에서 차별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것이 청소년들의 집단과 같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나

타낸다. 이는 청소년들의 차별수준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차별의 영향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

험하는 차별에 대한 Outlaw(1993)의 스트레스 전이모델을 살펴보면,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미비할 때, 스트레스는 그대로 전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중도입국 청소

년들이 국외의 이주 청소년들과 비교해 원 가족 해체와 분리 속에서 여러 지지체계의 미비함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바로써, 차별은 이들에게 극복이 힘든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들이 유사성을 지닐 수 있음을 거론했는데, 이들 간의 분석결과에서도 

차별의 영향력이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사료된다. 진로 및 직업선택은 

어떤 사회의 언어적·문화적 적응과 연관이 있으며 해당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을 필요로 하기에(Miranda and Umhoefer, 1998), 토착민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게 차별은 일종의 사회적 장벽으로 인식되며 진로정체감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 이 외에도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간의 우울과 진로 간의 경로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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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집단 분석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집단 간의 계수크기는 중도입

국 청소년들이 더 컸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의 영향력이 비 빈곤 청소년들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앞선 평균분석에서 양 집단 간의 우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났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의 진로발달을 위해서

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평균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자존감의 

수준 차이는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로정체감을 고취시

키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같은 정주지 사회의 제도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이들의 진로발달이나 사회적응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큰 틀에서 보자면, 미

국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과 발달이 개인적 능력이나 기질과 같은 특성이외에도 가족의 동반입국여부 

등의 이주배경 특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주지 국가의 이주정책 등의 제도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 Portes와 Rambaut(2006)의 종단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논의한 바처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적응과 발달을 위한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되고 있지 못

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에 따라 이들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완화를 위한 직

업과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정체감이 중요하다면, 차별을 비롯한 사회구조적 맥락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준다.

둘째,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면, 정주지 사회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중요할 것

이다. 차별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완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

라서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보완과 확대를 지속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 재학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재학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제도권 교육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상당히 긴 교육공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

도권 교육 안으로 신속히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정서

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진로발달은 생

애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진로정체감의 단계는 고착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진로재고

의 단계로 돌아가서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으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탐색, 발전

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직업 및 진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성상, 양질의 진로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과 자존감의 수준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심리 정서

적 부분들을 다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다룬 김기현 등의 

연구(2013)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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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부정적인 정서로 남아있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정서의 누적은 

우리사회나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며 진로발달이나 사회적응의 최종적

인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도입

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고 그간 선행연구들

이 시도하지 못했던 일반 청소년 집단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울과 자존감 같은 심리정서 요인이 외에

도 차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나타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

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 요구된다. 첫째,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

계는 가족인데, 이들은 낯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생활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지제공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동향의 중도입국 친구나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지지체계를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횡단적인 측면이 

아닌 종단적인 연구로서 이들의 진로발달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 등의 변화가 일어

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진로선택과 발달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인 부모

를 둔 일반 청소년들과 공유되는 요인이 아닌 이들만의 특징적 변화로써 향후 진로발달 연구에서 새

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간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자부심을 지녀온 채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

리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방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

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의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한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향후 우리사회가 어떠한 다문화 사회

로 발전하는 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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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Affecting Vocational Identity
 :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Ryou, Bee

(Sungkyunkwan University)

Kim, Kihyun

(Sungkyunkwan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is important element 

for their Korea social adjustment and reduction of social exclusion. Especially, 

vocational identity is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nd levels of discri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by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non poor family or poor 

fami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level of immigrant adolescents is higher than non poor family 

adolescents and their self-esteem level is lower than non poor family adolescents 

by means analysis. second, The path analysis and multi 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by perceived immigrant adolescents had direct 

influence on vocational identity and also mediated depression, self-esteem as 

indirect influence. But non poor family adolescents and poor family adolescents 

showed that their degree of discrimination had only indirect influence on 

vocational identity as mediation of depression, self-esteem. The result of analysis 

were used to discuss theoretical, practical implication for career development of 

Korea immigrant adolescents.

Key words: Korea immigrant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vocatioanl 

identity, discri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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